
유가족은 의사자 지정과 특례입학 등의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세월호 서명자가 350만명이 넘습니다.

유가족은 의사자 지정, 특례입학 등의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살아남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상규명과 특별법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유가족이 제안하는 <4.16 특별법안>은 오직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과 분열시키는 유언비어가 심각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언론에서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3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특별법 요구 서명 사실도, 유가족의 단식이
나 단원고 생존자들의 행진 사실 등도 전혀 보도하지 않습니다. 오히

려 '특례입학'이니 보상이니 하는 내용만을 부각해 보도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TV뉴스만을 보면 진실을 잘못 아는 바보가 되기 십상입니다. 세월호 관련 소식은 인터넷 대안언론인 팩트티비, 고

발뉴스, 신문고뉴스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 홈페이지에도 중요한 진실과 유가족
의 활동 소식이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wolho416.org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을 위한 서명 참여자가 350만명이 넘었습니다. 지금껏 이렇게 많은 수가 서명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세월호 피해자들을 애도하며, 재발방지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서명용지는 유가족을 통해 국회 의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국민들의 힘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을 위한 

서명은 천만 명이 될때까지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 서명에 참여하셨더라도 주위 분들에게 권해주세요. 이곳

에서 서명용지를 받아가셔서 다음에 전달해주셔도 됩니다.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부터 세월호 유가족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사고 후 100일이 다 되는 끔찍한 고통의 시간 동안 몸

도 마음도 탈진상태인 유가족들이 결국 단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단식을 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서 확
실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세월호로 인해 잘못된 분들이 
편히 눈을 감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지켜보다가 이렇게 단

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세

월호 가족들이 죄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국회나 정부

가 우리는 죄인취급하며 몰아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희가,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면 그것은 세월호에서 잘못

된 분들에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도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단식까지 하게 만드는 이런 형태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의원님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농성이나 시위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호소를 드리고 여야가 하는 특별법에 대해 참여라

도 해서 잘 하나 안하나 지켜보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막고 있습니다. 여

야만 논의해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진상규

명을 하고 세월호로 인해 잘못된 분들이 편히 눈을 감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은 저희들만의 특별법이 아닌 국민들 전체의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14일 단

식에 들어가며, 유가족 김병권)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7월 23일 세월호 가족 300

여명이 안산 합동분향소부터 서울지역 합동분향소가 있는 

서울광장까지 <세월호 참사 100일, 특별법 제정 촉구 대행

진>을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의 첫 발은 세월호 특

별법 제정입니다. 이제는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

조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던 대통

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가족대책위는 출발 선언문을 통해 “진실의 문은 잠겨 있

고 안전을 위한 출구는 없는 사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행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특별법은 속수무책 침몰한 세월호와 다를 바 없다”며 “모두

를 위한 진실과 안전을 기약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

까지 행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을 빼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함께, 여러 비난들은 저희 가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더욱 크게 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저희들은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려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이유 없이 캄캄한 

바다 속에 갇혀 스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 나라의 모든 가족들이 침몰하는 배 속에서 오지 않는 구조대

를 간절히 기다리며 스러져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아이를 잃고 슬픔을 뒤로 한 채 진상규명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부모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7월 22일 가족대책위 기자회견문 중)

“세월호 참사 이후를 위한 약속”
세월호 참사 100일, 특별법 제정 촉구 대행진


